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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통일’의 주역
우리 민족은 자나 깨나‘남북통일’이란 화두를 들고 있다. 이 화

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또렷또렸[惺惺]하고 고요고요
[寂寂]해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북
분열로 가라앉아[昏굸] 있고 남남 분열로 들떠(悼擧] 있다. 과연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통합하고 통일해야 할 것인가. 신라는 과거
사국 혹은 삼국의 분립시대에서 가야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
여‘한민족의 원형’을 열었다. 그리하여 고조선 해체 이래 신라의
삼국 통일을 통해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연대감을 최초로 확보하
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국 또는 삼국이 통일되던 역순으
로 나눠져 있지 않은지 반문해 보게 된다. 단지‘총선’과‘대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립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 고대의 사국
또는 삼국의분립시대이래 그렇게되어온것일까. 
우리는 일제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자력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

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6.25가 일어났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오랫
동안 분열의 시대를 경험해 오고 있다. 과연 이 분열을 끝내고 통
합의 시대를 앞당길 수는 없을까.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야 민족의
통합을 앞당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김유신과 같은 통일의
주인공이 필요하고, 원효와 같은 통합의 사상가가 필요하며. 김춘
추와 같은 외교가와 문무왕과 같은 지혜로운 군주가 필요한 것이
다. 아울러 왕건과 같은 통치자, 도선과 같은 사상가, 일연과 같은
역사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들 같은 지도자와 사상가가와 역사
가가 우리에게는 준비되고 있는가 되묻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

서 가야출신이었던 김유신의 증조부(仇亥)가 사국 중 가장 약소국
이었던 신라에 귀부한 이래 그 증손인 김유신이 삼국통합의 주역
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남북 통일 과정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과연 우리는 남북의 분단을 겪고 있는 지금‘삼국통일’
의주역이었던김유신에게서어떤 지혜를배워올수 있을까. 
분열의 시대에는‘통합’이 제일 의제(擬制)가 된다. 통합은 물리

적인 통일과 달리 화학적인 융섭을 의미한다. 해서 물리적‘통일’
과 화학적‘통합’은 우리 민족의 제1의 화두라 할 수 있다. 남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물리적 통일이 요청된다. 그
리고‘한민족’이라는 정신적 화학적 통합이 요망된다. 정신적 화
학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정치적 물리적 분리의 일통을 의미하는
‘통일’과는 변별된다. 문제는 물리적 통일 이후에 화학적 통합을
해야하는가. 아니면 화학적 통합 이후에 물리적 통일을 해야 하는
가. 그것이 아니면 통합과 통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가. 통일과 통
합을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살아서는 삼한 일통을, 죽어서는 삼한 통합을 위해 헌신
한 김유신(595)에게서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당시의 백
제가 일본이고 고구려가 중국이고 러시아가 가야라면 우리는 어
떻게 해야할까. 또다시바다 건너 미국의힘을 빌어야될 것인가.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주역이다. 중국 정사인 진수(陳壽)의『삼

국지』(三國志)에는 조조와 제갈량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다. 진수
는 조조(曹操)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정밀
하고 자세하게 기술했다. 반면 나관중의 소설『삼국지연의』에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와 조조가 주인공이다. 김부식은『삼국사기』에
서 김유신 전(傳)에 많은 부분(41~50권)을 할애했다. 그는 삼국시
대 인물 51인을 다룬 전(傳)에서 김유신의‘열전’(곢傳)을 상중하

의 3권(열전 1~3)에 걸쳐 싣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인물들(50인) 모
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이며 또 어떤 제왕보다도 자세히 기술
하고 있다. 경주 김씨인 김부식은 김해 김씨인 김유신을 특별히 높
여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삼국사기』에서 김
유신을‘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김부식의『삼국사기』가 대국(중
국)과 유교사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김유신에 대한 기록 등
에서처럼 자주적 사관을 견지하려고 애쓴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은 주목해야할점이다. 

2. 토착신앙에서 불교신앙으로
진흥왕은 청소년 수양단체인 원화(源花)를 두어 국가의 미래를

기약했다. 하지만 아름다운[美] 소녀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
은 주로‘제사’를 담당했다. 하루는 원화 교/준정낭이 남모(南毛)
낭을 시샘하여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왕은 교정을 죽이고 원화제
를 폐지해 버렸다. 여러 해 뒤 진흥왕은 나라를 흥성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결심하고‘오리지날 화랑’인‘원
화’에 이어 미(美)소년으로 구성된 풍월도를 시설했고 여기에 소
속된 화랑들은 심신 수양을 목표로 했으나 점차‘전쟁’을 담당했
다. 이들은 시조묘(始祖廟)에 사철마다 제사를 지내고[四時祭之]
하늘과 땅 및 산과 물[괟] 등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며 토착신앙
을이어나갔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고 17세는 용화향도가 된 뒤 단석

산 석굴 속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토착신앙

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불교의 난승(難勝)노인(보살)을 만
나 비법(秘法)을 전수받은 뒤 18세에는 국선(國仙)이 되어 용화향
도를 이끌었다. 당시 신라 왕궁인 월성 남쪽의 도당산(陶堂山) 주
위에는 사령지(四靈地)가 있었다. 신라 왕들은 즉위한 다음 해에
이곳 영지의 신궁(神宮)에서 즉위의례(卽位儀禮)를 거행하였다.
귀족들은 이곳에서 정사를 논의하면서 도당정치를 펼쳤다. 김유신
이 국선(國仙)이었을 때 화랑도에 속해 있던 고구려 첩자 백석(白
石)이 그를 고구려 정세를 살펴본다며 유인해가자 내림(갘林, 경주
남산)과 혈례(穴禮. 영천 금강산)와 골화(骨火, 경주 烏山) 등 세 곳
의호국신들이나타나위급을알려주었다. 
이들 호국신의 도움에 의해 사로잡은 백석은 김유신의 전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백석은 고구려 국경에 물이 역류하는 까닭은
고구려 선비 추남(楸南)이 고구려 대왕의 부인이 음양의 도[陰陽
之道]를 역행한 징조 때문이라고 점을 쳤다. 이 때문에 그는 왕비
의 노여움을 샀다. 왕비가 함 속에 쥐 한 마리를 감추고‘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물으며 틀리면 중형을 가하겠다고 하였다. 추
남이‘쥐 여덟 마리가 있다’고 맞추자 말이 틀린다’며 그를 죽이
려 하자 그가‘내가 죽은 뒤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 맹
세하였다. 왕의 꿈에 그가 신라의 서현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
는 것을 보고 군신들에게 알리자‘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백석을 을 죽인 뒤 온갖 음식을 갖추고 세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신들이 모습을 드러내 제사를 받았다. 이 일화는 김
유신이토착신앙과긴밀한관계 속에 있었음을보여주고있다.
또 젊은 시절 토착신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김유신은 도당

산 주위의 영지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담당하던 한 여사제[天官
女]를 사랑하게 되었다. 중국 주나라의 6관(天·地· 春· 夏·

秋· 冬官)제 의하면 천관은 하늘에 제사를 주관하는 부서였고 그
녀는 여사제(겿司祭)였다. 하지만 가야계 후예로서 공을 세워 진골
귀족에 새로 편입된 아버지(서현)와 결혼(김부식은‘野合’이라 기
록)하여 갖은 어려움을 겪은 어머니 만명(萬明)의 간청으로 김유
신은 천관녀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잠든 사이에 애마
가 성지(聖地) 도당산의 천관녀 처소에 이르자 그는 말의 목을 베
고 그녀와의 인연을 끊었다. 결국 토착신앙을 담지하는 여사제[天
官]란 신분 때문에 김유신에게 버림을 받은 천관녀는 머리를 깎고
김유신을 위해 평생 기도를 하며 삶을 마감하였다. 훗날 김유신은
그녀를기리기위해 그녀가머물던곳에 천관사(天官寺)를지었다.

3. ‘흥무대왕’의 추존
선덕여왕 재위 16년에 일어난 비담(毗曇)과 염종(곫宗) 등이 여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 하여 반역을 도모하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큰 별이 떨어지자 비담 등이 병사들에게 여왕이 패할 징조라고 병
졸들에게 알렸다. 이에 김유신은 허수아비 속에 불씨를 넣어 풍연
(風鳶)을 만들어 하늘에 올라가게 하였다. 이튿날 사람을 시켜‘어
젯밤에 떨어진 별이 도로 올라갔다’고 퍼트리게 하였다. 결국 적
군으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게 하여 위기를 역전시킨 뒤 난을 제압
하였다. 그리고 김춘추와 연합하여 진덕여왕을 세운 뒤 다시 알천
등과 타협하여 김춘추를 무열왕에 옹립하였다. 김춘추가‘태종’이
라 일컬은 것을 당 고종이 문제를 삼자 신라왕은‘신라가 비록 작
은 나라이나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으므
로 태종이라 봉하였다’고 표문을 보냈다. 당 고종이 태자시절에
하늘에서“33천의 한 사람으로 신라에 내려왔으니 그가 바로 유신
이다”고 들었던 노래가 생각나 태종 칭호를 고치지 말도록 허락을

받기까지하였다. 
또 소정방이 신라 독군(督軍) 김문영(金文潁)이 늦게 왔다는 이

유를 들어 군문 앞에서 목을 베려 하자 김유신이 여러 사람에게 말
하기를“대장군이 황산의 싸움을 보지 못하고 늦게 왔다고 죄를
주려는 모양이나, 나는 결코 죄없이 욕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당
군과 먼저 싸움을 결정한 다음에 백제를 부수겠다”며 결연한 의지
를 보였다. 그러자 소정방이 마침내 김문영의 죄를 묻지 않게 되었
다. 일찍이 화랑이 된 뒤 용화향도로 편입되어 국선에 올랐던 그는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워 높은 자리에 나아갔다. 진평왕과 선덕여
왕을 거쳐 진덕왕 때에는 최초이자 최후인‘태대각간’에 올랐으
며, 뒤에는 상대등에까지 올랐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정치적 동반
자가되어 평생을신라의통일대업에헌신하였다. 
금관가야의 말왕이었던 그의 증조부 구해(仇亥)는 신라에 나라

를 바치고 귀부하였다. 그의 아들 무력(武力)과 그 아들 서현(舒玄)
은 큰 공을 세워 어렵게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었고 김유신은 신라
중심의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그의 둘째 누이인 문희와 첫째
누이 보희는 모두 태종 무열왕에게 시집을 갔으므로 왕에게 그는
처남이 되었다. 그리고 태종왕의 셋째 딸인 지소(智炤)와 결혼함으
로써 왕의 사위가 되었다. 이처럼 김춘추와 피로 맺은 혈맹에 의해
가야계인 김유신은 온전한 가야계‘신라인’이 되었다. 그의 동생
인 흠순(欽純)과 그의 사위인 인문도 신라의 통일대업에 동참했으
며 그의 아들 다섯 형제와 딸 넷 모두 헌신하였다. 김유신이 죽자
그의 아내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베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

김유신은 보통사람과 달리 살아서는 하늘과 신령과 교통하면서
삼국 통일을 위해 헌신하였고 죽어서는 신라의 호국 신령이 되었
다. 김유신이‘흥무대왕’으로 추존된 까닭에 대해서는『삼국사기』
와『삼국유사』모두 기록하고있다. 
김유신 사후 100년 쯤인 신라 혜공왕 때 한밤중에 괴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에 온갖 충성을 다 바쳤는데
신라 왕가는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며 그는 신라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신라 왕실은 제사를 올려 김유신을 위
로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토지를 열배 가까이 늘렸다.
그 때문일까. 김유신은 신라를 떠나지 않았다. 김유신은 사후 162
년이 지난 흥덕왕[興德王, 835; 일연은 景明王(914~923)대로 기
록]에 의해‘흥무대왕’(興武大王)으로 추존되었다. 삼국통일의 주
역인 김유신은 흥덕왕 때‘흥무대왕’으로 추존되었다. 그는 왕이
아닌 이가‘대왕’으로 추존된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야의 왕족 출신의 후예로서 사후에 왕위에 추존된 유일한 인물
이 되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라의 대들보이자 수호신이 된 그
를 신라 왕실은‘무(武)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킨 위대한 왕’[興
武大王]으로 추존하지않을 수없었을것으로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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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통일 공로 인정 사후‘武’존재감 부각김유신이흥무대왕으로추존된까닭은?

김유신제사지내며토착신앙과관계

천관녀기리기위해천관사지어줘

삼국분열의시대에선‘통합’이제일의제

〈삼국사기〉김유신어떤제왕보다자세히기술

사후162년흥덕왕에의해‘흥무대왕’추대

왕아닌이‘대왕’으로추존된유일한예살아서나죽어서나신라의대들보이자수호신이된김유신을신라왕실은
사후에흥무대왕으로추대했다. 사진은김유신영정


